
 

 

 
즉시 배포용: 2021년 7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서 

예방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할당한다고 발표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에 550만 달러, 개신교 복지 기관 연맹(Federation 

of Protestant Welfare Agencies)에 550만 달러,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에 100만 달러,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sian American 

Federation)에 100만 달러, 찰스 왕 커뮤니티 센터(Charles B. Wang Community 

Center)에 100만 달러, APICHA 커뮤니티 헬스 센터(APICHA Community Health 

Center)에 100만 달러 지원  

  

소통 강화, 공교육 확대 및 지속적인 봉사 활동 강화를 위한 기금  

  

새 광고를 통해 주 외부로 이동이 잦은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COVID-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뉴욕주 예산에서 1,500만 

달러를 할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소통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확대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주지사는 주 외부로 이동이 잦은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오랜 불평등을 드러냈고, 바이러스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양성률과 백신 접종률 모두에서 그러한 증거를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예산 기금은 우리가 뉴욕주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금을 받은 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그룹은 기금을 사용하여 대상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조직에게 하청을 줄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AVSZUtllXk&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5AVSZUtllXk&feature=youtu.be


 

 

•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 코로나19 백신 교육 및 인식, 사례 관리, 

지역사회 백신 접종 및 교육 사이트 구축을 위해 550만 달러. 여기에는 광범위한 

마케팅, 노인 인구가 많은 건물에서 방문, 홍보 자료 번역, 소수 인종의 백신 

이용을 막는 장벽 파악, 소셜 미디어 및 주 전역에 걸쳐 65개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라틴계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더 많은 네트워크 활용이 포함됩니다. 본 

연맹은 직원과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를 활용하여 이중 언어/이중 문화권 

사례 관리자 및 사회 복지사 네트워크를 배치하여 사전 선별을 하고 질문 답변에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또한 기존 지역사회 기반 조직 네트워크를 교육, 

배치하고 그들에게 권한 부여를 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원스톱 

허브 역할을 하고 가능한 경우 주 당국과 보건 당국에 협력하여 백신 접종 사이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개신교 복지 기관 연맹(Federation of Protestant Welfare Agencies):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풀뿌리 커뮤니티 및 주 전역 직접 홍보 및 대중 교육을 위해 

550만 달러 사용. FPWA는 주 전역에서 트레이너 훈련 타운 홀 미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백신 지원, 교육 및 이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의 40~60개 뉴욕시 

기반 지역사회 조직, 종교 예배당, 사회 단체 및 복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본 조직은 또한 상담원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여 흑인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광고 및 

조직화 노력을 포함한 타겟 미디어 유료 광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정확하고 기술적인 맞춤형 

코로나19 및 백신 정보를 지역사회와 회원 조직을 통해 직접 제공하기 위해 

100만 달러 지원. NYIC는 최신 적격 기준, 공중 보건 정보 및 백신 접종 지점을 

관리하는 지역사회 대면 자원을 개발할 것입니다. 본 조직은 또한 코로나19 및 

독감 백신 공급사 또는 약국, 식품 팬트리 및 의료 서비스와 같은 지역 자원을 

조율하여 주 전역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추천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주 전역에서 지역사회 교육 

행사와 코로나19 관련 웨비나를 실시할 것입니다.  

•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sian American Federation), 찰스 왕 커뮤니티 

센터(Charles B. Wang Community Center), APICHA 커뮤니티 헬스 

센터(APICHA Community Health Center): 뉴욕주에서 아시아인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기반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집에만 머무는 어르신, 서류미비자,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가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구성원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조직들은 교육 및 홍보 자료, 특히 

자료 번역을 수배합니다. 백신 일정에 관해 주정부 및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지원 전략을 돕습니다.  

  

히스패닉 연맹 대표 겸 CEO, Frankie Mirand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 특히 뉴욕주 전역의 소수 인종 지역사회에서 장기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히스패닉 연맹은 보건 위기의 첫날부터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중요한 서비스와 정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수 

인종들이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뉴욕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백신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핵심적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데 있어 리더십을 보여준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1,500만 달러의 지원금은 백신 교육과 지원 활동을 통해 장애물을 없애고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신교 복지 기관 연합(Federation of Protestant Welfare Agencies) CEO 겸 상임 

이사인 Jennifer Jones Aust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지원하는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위한 이 새로운 기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망자로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 즉 소수 인종 커뮤니티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조직들은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회복하고, 우리 주의 강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보장하는 데 이러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상임 이사 Murad Awawde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를 영원히 퇴치하기 위해 해야 할 최종적이고 

중요한 노력이지만 모든 지역사회가 동일한 속도로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 접종의 이점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1,5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한 것은 우리의 홍보 노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뉴욕 주민들에게 

참여시키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뉴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sian American Federation) 상임 이사 Jo-Ann Yo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옹호하는 뉴욕의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위한 이 새로운 

기금은 뉴욕주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종의 이점을 홍보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많은 소외 그룹들은 처음에 바이러스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금이 중요한 조직들에게 지출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며 뉴욕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교육을 제공하여 예방 접종률을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PICHA 커뮤니티 헬스 센터(APICHA Community Health Center) 최고 경영자 

Therese R. Rodri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각 조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데 적합합니다. 1,500만 달러의 지원금은 주 

전역에서 건강상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팬데믹이 시작될 때 다양한 뉴욕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종률에 차이가 있을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의 이점을 알리기 위해 뉴욕주와 협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커뮤니티 헬스 센터들의 지원과 영향력에 

대한 주지사의 비전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해온 조직들에게 지속적인 자원을 제공하면 뉴욕주의 

백신 접종 캠페인이 강화될 것입니다.”  

  

찰스 왕 커뮤니티 센터(Charles B. Wang Community Center) CEO Kaushal Chal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을 

받으면서 바이러스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일부 지역사회의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00만 달러의 지원금 발표 소식은 지역사회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중요한 조직들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진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주 전역에 팝업 

사이트를 마련하여 소외된 지역사회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기금의 

할당은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진전입니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홍보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사회와 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월 18일 주지사는 사전 투표소에서 또는 그 근처에 9개의 

새로운 팝업 예방 접종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접종소는 주 평균보다 

우편번호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접종소는 지방 정부 및 의료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능했으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편리하고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6월 17일 Cuomo 

주지사는 주 평균보다 우편번호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이 심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12개의 새로운 팝업 예방 접종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 그룹과의 협력과 이 기금 지원은 뉴욕 백신 형평성 대책 위원회(Vaccine 

Equity Task Force)의 권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과정의 초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포를 최우선 과제로 하였습니다. 2020년 후반에 

주지사는 Rossana Rosado 국무장관, Marc Morial 내셔널 어반 리그(National Urban 

League) 대표 겸 최고경영자, Pat Wang 헬스퍼스트(Healthfirst) 대표 겸 최고경영자 

등이 주도하는 뉴욕 백신 형평성 대책 위원회의 출범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 예방 접종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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